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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귀의 어원은 방기(放氣)로, 공기를 방출한다는 뜻이

다.‘사이언스타임스’에 따르면 방귀는 장 속에 있는 공

기가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

로,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뀐다. 물론 소리의 강

약과 진동, 냄새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

냄새는 물론 특히 그 소리 때문에 방귀를 뀌는 것이 다

소 교양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이런 점 

때문에 오히려 방귀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경우가 있다. 

미항공우주국(NASA)에서는 방귀에 대해 진지하게 고

찰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기도 한다. 

NASA의 연구에 따르면,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 여러 

우주인들의 방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두통과 스트레

스로 인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

된다고 한다. 방귀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

기가 가득한 우주선 내에서는 절대 주의해야 한다는 내

용도 담고 있다.

그래서 해결 방법

으로 내놓은 것이 바

로 방귀 흡입기이다. 

우주복과 우주선 화

장실에는 방귀 흡입

기가 장착되어 있는

데, 실제 방귀의 세

기를 정밀하게 측정

해주는‘캐멀러스 방

귀 등급’척도를 설

계하여 우주선 안에

서 자칫 위험 성분이 

될 수 있는 방귀에 

대응하고 있다.

그렇다고 해서 방

귀를 참으면 우주선 

기압이 하강하는 경우 몸 속에 쌓인 가스가 폭발해 장

이 터질 수도 있다.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

인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누군가에

겐 교양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방귀가 누군가에게는 학

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.

■ 방귀 속 황화수소가 질병 예방 효과

방귀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다. 방귀

의 지독한 악취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. 지난 

2014년 9월, 영국 엑스터 대학교(University of Exeter) 매

튜 화이트맨(Matthew Whiteman) 교수를 비롯한 공동 

연구팀이 학술지‘의료 화학 커뮤니케이션’(Medicinal 

Chemistry Communications)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.

연구팀에 따르면 방귀 냄새는 암과 뇌졸중, 심장질환, 

치매 등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. 방귀 냄새의 

근원 중 하나인 황화수소가 대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유

독하지만 소량일 경우에는 체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

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.

이는 황화수소가 혈액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

염증을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기 때문인 것

으로 나타났다.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다면 세포

는 사멸하게 된다.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질병에 대해 스

트레스를 느끼는 효소를 흡입하여 스스로 황화수소를 

만들어내려고 한다.

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, 연구팀은 황화수소

의 생성을 도와주는 새로운 화합물인 AP39를 만들어

냈다. AP39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, 당뇨병, 관절염, 치

매 등 각종 질병 치료의 관건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

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물론 AP39에 관한 임상 시험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

진행되지는 않았다. 하지만 초기 실험에서 심장 질환을 

앓고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존율이 80퍼센

트(%)가 상승했다. 방귀나 썩은 달걀 냄새로 알려진 황

화수소가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면 건강에 

도움이 되고, 미래에는 각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수 

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이다.

■ 반추동물의 방귀는 문제가 될 수 있어

사실 방귀는 포유류의 전유물이 아니다. 소리가 다르

지만 적어도 몇몇 변온동물은 항문과 배설강, 직장에서 

가스를 배출하기도 한다. 문제는 소나 양, 염소 등 반추

동물의 트림과 방귀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

되고 있는 것이다.

실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약 20%는 

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온다.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

뿜는 메탄의 양은 40~50kg에 이른다. 베탄가스의 정체

는 바로 소의 위에 있는데, 반추 동물은 여러 개의 위를 

가지고 있다.

반추동물은 섭취한 풀 속에 있는 섬유질을 완전히 소

화시키고, 앞에 있는 위에서 먼저 먹이를 발효시켜 섬유

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든다. 이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

고, 메탄이 트림이나 방귀를 뀔 때 체외로 방사되면서 환

경 오염이 되는 것이다.

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메탄가스의 온실효과

는 이산화탄소(CO₂)의 25배나 된다. 반추 동물의 가스

로 인해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 목축업이 발달한 뉴질랜

드, 덴마크 등에서는 한때 소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

바‘가축 방귀세’를 검토하기도 했다.

■ 반추동물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

실제로 국제공동연구팀은 학술지‘네이처 기후변화학

회지’(nature climate change)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발

표하기도 하였다. 반추동물이 1년에 방귀나 트림으로 

배출하는 메탄의 양을 이산화 탄소로 환산하면 2.3 Gt  

(기가톤, 1기가톤=10억 톤)이나 된다.

지구 온난화의 20%가 메탄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

한다면, 반추동물의 방귀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. 

문제는 이런 반추동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

다는 것이다.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

다. 물론 반추동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억울

할 수도 있다. 흰개미도 방귀로 메탄을 내뿜는데, 이들이 

배출하는 메탄은 연간 50.7테라그램(Tg, 1Tg=1012g)으

로 지구에서 생산 되는 메탄의 약 10%나 되기 때문이다.

어떤 동물이 얼마만큼 배출하느냐도 문제겠지만 지금

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

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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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우주복과 우주선 화장실에는 방귀 

흡입기가 장착되어 있다. 사진=NASA

▲ 방귀 냄새의 근원인 황화수소는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shutterstock

▲ 반추동물의 방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. 사진=shutterstock

지독한 방귀 냄새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?


